인사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객 한 분 한 분의 온기가 모여서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의 앞날이 화창하고 따뜻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어색하다는 이유로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건넸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ㅇㅇ야”, 그리고 새 아가 “ㅇㅇ아”.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이렇게 편지를 읽는다. 
ㅇㅇ 너의 어릴 적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니 내 마음이 뿌듯하단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이겨내면서 장성한 너의 모습이 대견하구나.


인생은 바다와도 같아서 고요할 때는 한없이 평화롭지만 어떤 때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잘 헤쳐 나갈 것이라 믿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ㅇㅇ 그리고 ㅇㅇ” 
앞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끝으로 착하고 예쁜 며느리 ㅇㅇ이를 아들의 배필로 허락해 주신 사돈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